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3, No. 4, pp.655-664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2

        

        
          	Received  14 Mar 2022
Revised  18 Apr 2022
Accepted  18 Apr 2022

        

        
          	
            DCS_2022_v23n4_655

            DOI: 
            https://doi.org/10.9728/dcs.2022.23.4.655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율성과 경직성을 중심으로
          
        

        
          	
            Young-Min Kim1 ; Sung-Ho Hu2 ; Ryo-Whoa Lee3, *


          
        

        
          	1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Seoul 06974, Korea

        

        
          	
        

        
          	2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Korea

        

        
          	
        

        
          	3Professional Researcher, Future Convergence Center, Chung-Ang University, Seoul 06974, Kore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digital civic attitude, and digital respect on digital civic behavior : focusing on autonomy and tightness
          
        

        
          	
            김영민1 ; 허성호2 ; 이려화3, *


          
        

        
          	
        

        
          	1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2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

        

        
          	
        

        
          	3중앙대학교 미래융합원 전문연구원

        

        
          	
            Correspondence to: *Ryo-Whoa Lee Tel: +82-2-3290-1027 E-mail:  mato091115@gmail.com
          
        

        
          	
Copyright ⓒ 2022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동기요소 영역의 자율성과 문화요소 영역의 경직성이 디지털 시민 의식의 관련 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설계는 자율성과 경직성의 교차설계로 구조화되었고, 디지털 시민의식의 관련 변인은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자율성 영역이 디지털 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에 효과성을 미치고 있었고, 고-자율성 조건의 영향력이 저-자율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직성 영역이 디지털 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시민 행동에 효과성을 미치고 있었고, 고-경직성 조건의 영향력이 저-경직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논의점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적절한 제안 내용을 근거로 학술적 및 제도적 추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otivation and culture on digital citizenship. The research design is composed of a cross-sectional design of autonomy and tightness. The measurement variables used in the investigation are digital literacy, digital civic attitude, and digital respect. As a result, the autonom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literacy, digital civic attitude, digital respect, digital civic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the high-autonomy-based condition was greater than the low-autonomy-based condition. The tight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civic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the high-tightness-based condition was greater than the low-tightness-based condition. In addition, the discussion contains the contents of information security strategy that reflect these research results.

        

      

      
        Keywords: 
Autonomy, Tightness, Digital literacy, Digital civic attitude, Digital respect, Digital civic behavior
키워드: 자율성, 경직성,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

      

    

    

  
    
      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단체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디지털 정보망을 처리하는 산업체 제도에도 전문성이나 재산, 기밀 개념으로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콘텐츠 수행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1]. 아울러, 디지털 직무 발달은 한 개인의 삶 속에도 중요한 파급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타인과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디지털 장치를 활용해야 되며, 보통의 업무에도 어느 정도 몇몇 역할에서는 디지털 과업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1], [2]. 또한, 디지털 정보망을 처리하는 산업체 중심의 연구분석 성과물은 현실적으로 가용 가치가 매우 많으며, 향후 드넓은 부분에서 가치있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시민 의식 연구들은 디지털 응용 산업의 변동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3]. 현실 사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 고도화된 초연결산업 관점이 가상 공간 문화에 도입되어 보급되면서, 자본화에 의존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금 고가의 혁신 장치가 구축되면서, 이 체계를 사용하여 인간들의 디지털 일상 속 위험을 낮추고, 물질주의적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디지털 시민 의식이 파괴되는 결과를 직시하게 되었다[1], [3].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근처 타인들보다 좋아지고 싶다는 욕구에 이끌리게 된다면, 협동이나 결합과 같은 도리를 버리고, 단지 자기를 위한 행동들만을 선택하게 될 수가 있다. 근래에는 디지털 조직의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디지털 시민 의식과 연결되는 위협 사고 사례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대처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 과정에서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발달하는 경향 가운데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관점이 주목하는 중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4]. 따라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관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연관 정책의 대책안이나 적용점을 기술하고, 적합한 분석 방법을 구현하여 구체적인 변인과 연구가설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는 개인적 영역과 조직적 영역을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할 것이며, 디지털 시민 의식의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관점의 사실들과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Ⅱ. 본 론
      
        2-1 인지적 의사결정 구조
        사람들의 주요 의사결정 특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영역과 조직적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영역은 개인 내부의 기질적 영향으로 인해 인지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일컫으며, 조직적 영역은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인지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뜻한다[5]. 예컨대, 디지털 시민 의식의 영역에서도 개인의 조건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실질적인 특성을 생각하여 여기에 타당한 여러 가지 행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기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시민 의식의 표준이 되는 행위 규칙과 연관되는 정책 방향을 추구한다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환경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에 타당한 여러 가지 실천 규범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2 개인 동기적 요소
        사람의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로 개인적 영역의 해당 요인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개인적 영역은 동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응용 내용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민 의식 연구분야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관점보다 개인욕구 중심의 의사결정 활용성을 더 유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5], [6]. 그 이유는 담당자의 시선에서 개인적 추구 행위는 공적인 목적 면에서 몇 가지 상충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디지털 시민 의식 특정 정책이 향상되면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현상에서 자기 결정적 인지결정을 지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5]. 자율성은 이러한 개인욕구 중심의 측면을 적용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시민 의식의 일관된 차원에서 파악할 때, 인간요소의 개인적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7].

      

      
        2-3 조직 문화적 요소
        개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적 영역의 변인들은 통상적으로 집단이나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단체가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참작하였을 때, 조직문화는 집단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민 의식의 상황에서 조직단체가 어쩔 수 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조직 구성원 수준의 디지털 시민 의식 조성행위를 간단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시민의식에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해결책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8]. 문화의 관점에서 경직성 개념을 집단조직 상황의 핵심 요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대단히 적절하며, 저-경직성과 고-경직성으로 명명하는 방법 또한 연구적으로 타당한 문화구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9].

      

      
        2-4 디지털 시민의식
        조직집단 범위 내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 유사 정책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과적으로 조직원의 내재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내적 욕구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정책 역량의 수준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전제가 아주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심리요소의 내적 역량은 행동 원인의 내면에서 야기되는 동기의 속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연구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주목받는 현상은 결국 이 측면 때문이다. 이에, 집단이 디지털 시민 의식의 주요 정책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결정적인 주요 목표는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10]-[12].

        사회조직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디지털 시민 의식 연관 프로그램의 쟁점은 비단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구적 측면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구체적인 준수행동으로 효과성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과 조직적 영역의 디지털 존중감이 일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변인과 디지털 존중감 변인은 현실적인 디지털 시민 의식의 구체적인 행위에 효력을 미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집단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변인과 디지털 존중감 변인을 적용한다면, 디지털 시민 의식의 연관행동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수집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변인은 디지털 존중감 변인은 디지털 시민 의식에서 파생되는 특정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주요 변수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4], [10], [11], [13], [14].

        디지털 시민 의식의 학술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추정했을 때, 분석적인 관점에서 호기심을 갖는 변인은 준수의도 혹은 행동관련 성향이다. 근래에도 당사자의 행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시민 의식 분야에서 취급하는 정책의 실제적인 확산 효과를 확인하는 수행 절차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관점은 인간의 태도 및 행동 영역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태도변화이론의 접근에서도 나타나며, 조직 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시민 의식 제도의 본질적인 실효성을 규명하는 연구활동에서도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행위의도 및 행동성향 영역에서 관찰되는 분석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진행절차는 매우 타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11], [13], [14].

      

      
        2-5 연구절차 및 가설
        본 연구 과정에서는 디지털 시민 의식의 태도 및 행동의 두드러지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 집단공동체 영역에서 실시하는 실증적인 활용 변인을 활용하였다. 연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한 변수를 이용하여 반을 값을 측정하고,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디지털 시민 의식의 관련 결과들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드러나는 환경에서 평가된 결과들을 기준으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개선하는데 적정한 전략적 근거를 증명할 것이다. 연구분석에 이용하는 변수들은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그리고 디지털 시민 행동으로 설정하였고, 연구방안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증명할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거론한 쟁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특성에 적절한 가설들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H1. 연구 참여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으면, 디지털 시민 행동이 높다.

        H2. 연구 참여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으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이 높다.

        H3. 연구 참여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으면, 디지털 존중감이 높다.

        H4. 연구 참여자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이 높으면, 디지털 시민 행동이 높다.

        H5. 연구 참여자의 디지털 존중감이 높으면, 디지털 시민 행동이 높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디지털 시민 의식 차원의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 연구 형태이며, 연구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영향과 해당되는 과업과 진행하고 있는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업무적으로 경험해온 태도들에 의해 편향된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디지털 시민 의식의 의미를 의식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집단을 구성하였고, 전국 18개 행정구역에서 체계적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표집 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들을 확보하는 수단은 자료수집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한 명당 비용을 지불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자료를 모집하는 절차는 무선적인 기법을 반영하여 자료의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남성 115명(평균 연령 24.09세), 여성 115명(평균 연령 22.55세), 총 230명(평균 연령 23.32세)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모았으며, 최종 230개의 데이터를 분석 과정에 적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영역에 해당하는 동기요소의 자율성 개념과 조직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요소의 경직성 개념으로 구성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차설계모형(cross over design)을 제안하였다. 즉, 2 × 2 요인설계방안(factorial design) 모형과 경로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의 틀을 구조화 하였다. 디지털 시민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으로 구조화된 몇 가지 변인들을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변인 간의 상호적 특징을 반영하여 기초통계분석, 이원변량분석, 모형확인에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는 통계적 소프트웨어인 SPSS 26.0을 응용하였다.

        
          1) 자율성과 경직성
          자율성은 Ryan과 Deci(2000)가 제시한 동기요소의 특성과 유사하며,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내적 정보처리 특성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외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중요시하는 인지의사 특성의 주요 단서가 저-자율성에서 반영되는지 아니면 고-자율성에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15].

          반면에, 경직성은 Gelfand, Nishii, 그리고 Raver(2006)가 제시한 문화요소의 특성과 유사하며,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의미한다. 즉, 조직의 제도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직이 중요시하는 제도적 특성의 주요 단서가 저-경직성과 관련된 반영되는지를 아니면 고-경직성에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16]. 요약해 보면, 동기요소 및 문화요소의 구조를 전제한다면, 구도적인 측면이나 활용적인 면에서도 Hauff, Richter, 그리고 Tressin(2015)이 수립한 설계 구조모형과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된다 [17].

        

        
          2)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활용 능력의 속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언급되는 다양한 활용 행동들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수는 디지털 시민 의식 조사 분야에서 거론하는 변수이고, 이 연구에서는 Sindermann 등(2021)이 구성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과정에 적절한 설명을 기준삼아 보완했다 [13]. 이 과정에 사용한 설문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측정 변수이며, 연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인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측정의 크기는 7점 리커트(7-Likert) 척도를 적용했으며, 이 측정도구의 문항간 신뢰도(Chrombach' α)는 0.778 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의 속성은 디지털 영역에서 태도 및 행동의 주요 특성이 시민성에 매우 적합한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변수이다. 이 변수는 디지털 시민 의식 조사 분야에서 거론하는 변수이고, 이 연구에서는 Doolittel과 Faul(2013)이 구성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과정에 적절한 설명을 기준삼아 보완했다 [11]. 이 과정에 사용한 설문 척도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측정 변수이며, 연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인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측정의 크기는 7점 리커트(7-Likert) 척도를 적용했으며, 이 측정도구의 문항간 신뢰도(Chrombach' α)는 0.834 로 나타났다.

        

        
          4)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존중감의 속성은 디지털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타인들의 활동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수 역시 디지털 시민 의식 조사 분야에서 거론하는 변수이고, 이 연구에서는 Jones와 Mitchell(2016)이 구성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과정에 적절한 설명을 기준삼아 보완했다 [4]. 이 과정에 사용한 설문 척도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측정 변수이며, 연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인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측정의 크기는 7점 리커트(7-Likert) 척도를 적용했으며, 이 측정도구의 문항간 신뢰도(Chrombach' α)는 0.845 로 나타났다.

        

        
          5) 디지털 시민 행동
          디지털 시민 행동의 속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들 중에 시민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변수는 디지털 시민 의식 조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하는 변수이고, 이 연구에서는 Zait와 Andrei, 그리고 Horodnic(2017)이 구성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과정에 적절한 설명을 기준삼아 보완했다 [10]. 이 과정에 사용한 설문 척도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측정 변수이며, 연구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인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측정의 크기는 7점 리커트(7-Likert) 척도를 적용했으며, 이 측정도구의 문항간 신뢰도(Chrombach' α)는 0.869 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Table 1. 
				
        

        
          participants distribution
        
        

      

      
        
          
            	autonomy
            	tightness
            	sex
            	total
          

          
            	male
            	female
          

        
        
          	low-autonomy
          	low-tightness
          	22(48.89%)
          	23(51.11%)
          	45(100.00%)
        

        
          	high-tightness
          	20(31.25%)
          	44(68.75%)
          	64(100.00%)
        

        
          	total
          	42(38.53%)
          	67(61.47%)
          	109(100.00%)
        

        
          	high-autonomy
          	low-tightness
          	43(60.56%)
          	28(39.44%)
          	71(100.00%)
        

        
          	high-tightness
          	30(60.00%)
          	20(40.00%)
          	50(100.00%)
        

        
          	total
          	73(60.33%)
          	48(39.67%)
          	121(100.00%)
        

        
          	total
          	low-tightness
          	65(56.03%)
          	51(43.97%)
          	116(100.00%)
        

        
          	high-tightness
          	50(43.86%)
          	64(56.14%)
          	114(100.00%)
        

        
          	total
          	115(50.00%)
          	115(50.00%)
          	230(100.00%)
        

      

      

      본 학술조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비율적 분포 경향을 자율성, 경직성, 그리고 성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자율성의 범주에서 5.22% 정도의 분포차가 검증되었고, 경직성의 범주에서 0.87% 정도의 분포차가 확인되었으며, 성별의 범주에서 0.00% 정도의 분포차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구분된 분포의 비율을 반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가 있다.

      이 연구의 과정에 참여한 참여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비율적 분포 특징을 검증하였다. 일단, 참여대상자들의 전공 부분을 비교하였는데, 인문사회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30(13.04%) 이었으며, 사회과학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92(40.00%) 이었으며, 법경영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21(9.13%) 이었으며, 이공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48(20.87%) 이었으며, 예술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21(9.13%) 이었으며, 의학계열에 포함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18(7.83%) 이었다.

      둘째, 참여대상자들의 학년 부분을 비교하였는데, 1학년에 해당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24(10.43%) 이었으며, 2학년에 해당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62(26.96%) 이었으며, 3학년에 해당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69(30.00%) 이었으며, 4학년에 해당하는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75(32.61%) 이었다.

      다음으로는, 참여대상자들의 디지털 활동 부분을 비교하였는데, 정보탐색 및 수집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8(3.48%) 이었으며, E메일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95(41.30%) 이었으며, 게임&콘텐츠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89(38.70%) 이었으며, 쇼핑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4(1.74%) 이었으며, 금융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7(3.04%) 이었으며, SNS/칼럼/카페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16(6.96%) 이었으며, 기타의 활동에서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비율은 11(4.78%) 이었다.

      
        4-1 교차분석 결과
        본 조사진행 단계별 검증에서는 설문방식을 이용해서 수집한 연구 참여대상자들의 반응 정보를 토대로 검증 기법에 적용하였다. 기본 분석 모형들은 동기요소 및 문화요소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차 구조 분석 모델이며, 디지털 시민 의식에서 의미 있는 요인의 효율성을 변량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자율성(autonomy)과 경직성(tightness)의 교차 구조 분석 모델이며, 구조화된 조건이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에 미치는 실효성을 산출하였다.

        첫째, 자율성과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활용 능력(digital literacy)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경직성으로 구성된 교차 구조 모형을 다변량 변량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검사하였고, 검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율성 변인에서 저-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활용 능력 평균(M = 5.19)이 고-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활용 능력 평균(M = 5.8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 변인이 디지털 활용 능력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24.32, p < 0.01).

        경직성 변인에서 저-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활용 능력 평균(M = 5.53)이 고-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활용 능력 평균(M = 5.5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활용 능력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1.11, n.s.).

        자율성 변인과 경직성 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1.95, n.s.).

        
          Table 2. 
				
          

          
            ANOVA of digital literacy
          
          

        

        
          
            
              	variables
              	SS
              	df
              	MS
              	F
            

          
          
            	autonomy(A)
            	26.74
            	1
            	26.74
            	24.32**
          

          
            	tightness(T)
            	1.22
            	1
            	1.22
            	1.11
          

          
            	A × T
            	2.15
            	1
            	2.15
            	1.95
          

        

        
          
            ** p < 0.01
          

        

        

        둘째, 자율성과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digital civic attitude)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경직성으로 구성된 교차 구조 모형을 다변량 변량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검사하였고, 검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율성 변인에서 저-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평균(M = 4.70)이 고-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평균(M = 5.1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8.04, p < 0.01).

        경직성 변인에서 저-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평균(M = 4.99)이 고-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평균(M = 4.9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0.06, n.s.).

        자율성 변인과 경직성 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6.43, p < 0.05).

        
          Table 3. 
				
          

          
            ANOVA of digital civic attitude
          
          

        

        
          
            
              	variables
              	SS
              	df
              	MS
              	F
            

          
          
            	autonomy(A)
            	13.61
            	1
            	13.61
            	8.04**
          

          
            	tightness(T)
            	0.11
            	1
            	0.11
            	0.06
          

          
            	A × T
            	10.89
            	1
            	10.89
            	6.43*
          

        

        
          
            * p < 0.05, ** p < 0.01
          

        

        

        
          
          

          Fig. 1. 
				
          

          
            Interaction of A × T on digital civic attitude
          
          

          

        

        셋째, 자율성과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존중감(digital respect)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경직성으로 구성된 교차 구조 모형을 다변량 변량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검사하였고, 검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율성 변인에서 저-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존중감 평균(M = 5.61)이 고-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존중감 평균(M = 6.16)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 변인이 디지털 존중감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12.25, p < 0.01).

        경직성 변인에서 저-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존중감 평균(M = 6.05)이 고-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존중감 평균(M = 5.7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존중감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2.17, n.s.).

        자율성 변인과 경직성 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0.02, n.s.).

        
          Table 4. 
				
          

          
            ANOVA of digital respect
          
          

        

        
          
            
              	variables
              	SS
              	df
              	MS
              	F
            

          
          
            	autonomy(A)
            	14.36
            	1
            	14.36
            	12.25**
          

          
            	tightness(T)
            	2.55
            	1
            	2.55
            	2.17
          

          
            	A × T
            	0.02
            	1
            	0.02
            	0.02
          

        

        
          
            ** p < 0.01
          

        

        

        넷째, 자율성과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행동(digital civic behavior)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경직성으로 구성 된 교차 구조 모형을 다변량 변량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검사하였고, 검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율성 변인에서 저-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행동 평균(M = 5.45)이 고-자율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행동 평균(M = 5.93)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행동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7.70, p < 0.01).

        경직성 변인에서 저-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행동 평균(M = 5.89)이 고-경직성 집단의 디지털 시민 행동 평균(M = 5.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성 변인이 디지털 시민 행동 변인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4.21, p < 0.05).

        자율성 변인과 경직성 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6) = 0.00, n.s.).

        
          Table 5. 
				
          

          
            ANOVA of digital civic behavior
          
          

        

        
          
            
              	variables
              	SS
              	df
              	MS
              	F
            

          
          
            	autonomy(A)
            	9.89
            	1
            	9.89
            	7.70**
          

          
            	tightness(T)
            	5.42
            	1
            	5.42
            	4.21*
          

          
            	A × T
            	0.00
            	1
            	0.00
            	0.00
          

        

        
          
            * p < 0.05, ** p < 0.01
          

        

        

      

      
        4-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조사 단계별 검증에서는 설명 방안으로 매개 기반 방안을 가정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변인 관계의 유의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Sobel test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판단하였다.

        
          
          

          Fig. 2. 
				
          

          
            research model
          
          

          

        

        일단,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을 거쳐 디지털 시민 행동을 예측하는 매개 기반 방안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영향력(경로 c'; β = 0.45,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확증되었으며(가설 1 채택),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경로 a1; β = 0.49, p < 0.01)과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경로 b1; β = 0.47, p < 0.01)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가설 2, 4 채택). 게다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경로 c; β = 0.1,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존중감을 거쳐 디지털 시민 행동을 예측하는 매개 기반 방안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영향력(경로 c'; β = 0.45,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확증되었으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경로 a2; β = 0.47, p < 0.01)과 디지털 존중감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경로 b2; β = 0.25, p < 0.01)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가설 3, 5 채택). 게다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경로 c; β = 0.1,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ep
              	path
              	beta
            

          
          
            	0 step
( c′ path)
            	DL→DCB
            	0.45**(H1 Supported)
          

          
            	1-1 step
( a path)
            	a1
            	DL→DCA
            	0.49**(H2 Supported)
          

          
            	a2
            	DL→DR
            	0.47**(H3 Supported)
          

          
            	1-2 step
( b path)
            	b1
            	DCA→DCB
            	0.47**(H4 Supported)
          

          
            	b2
            	DR→DCB
            	0.25**(H5 Supported)
          

          
            	2 step( c path)
            	DL→DCB
            	0.10
          

        

        
          
            ※	digital literacy : DL, digital civic attitude : DCA, digital respect : DR, digital civic behavior : DCB
          

        

        

        아울러, 2가지 방향으로 구분된 매개적 효과의 효과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확인 결과 상호작용의 유효성이 영향력(Z = 2.17, p < 0.05)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Fig. 3. 
				
          

          
            dual process mediation model
          
          

          

        

        아울러, 2가지 방향으로 구분된 매개적 효과의 효과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확인 결과 상호작용의 유효성이 영향력(Z = 2.17, p < 0.05)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Ⅴ. 결 론
      첫째, 본 연구 과정의 주요 쟁점은 개인이나 조직집단에서 인간행동을 간섭하는 이중적 성질의 분석모형을 검증하는 논점에 비중을 둔다. 지금까지 나타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주요 관점은 거의 동질한 성질의 요인으로 만들어진 설계라는 점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본 연구 과정의 이중적 설계방안은 본질적 행동수준을 양방향으로 보완하는 관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17]. 예컨대, 증명된 의도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디지털 시민 의식 전략에 타당한 방법으로 대안 개선에 기여하더라도, 공동체 조직 문화가 적절한 대책을 준용하지 않게 되면 운영 제도의 효율성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는 이중적 분석모형을 적용했을 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적절한 대책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4], [11], [13].

      둘째, 대체적으로 자율성의 실제적 실효성이 입증되었는데, 자율성 변인에서는 평균값을 이용해 분류되는 두 가지 집단 사이에서 고-자율성의 효과가 더 훌륭하다는 두드러지는 성과들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료를 적용하여 직무과정상 진행되는 연수 차원에서 고-자율성 요소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시민 의식 측면에서 지향하는 운영 전략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회가 구현될 것이다 [12]. 예를 들면,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자율성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추진 방안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면, 조직문화적 범위에서 추진하기 번거로웠던 디지털 시민 의식의 취약한 면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은 디지털 시민 의식에서 다루는 자율성의 타당성을 증명한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경직성의 결과에서는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정책안에 도입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실질적 효과성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에서는 저-경직성보다 고-경직성의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교육 관점에 도입한다면, 디지털 시민 의식의 의미 있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아주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제도를 운영하는 위치에서 경직성에 유사한 관련 성향을 업무적인 방향에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다면, 수단적인 영역에서 조절하기 불가능했던 디지털 시민 의식 정책방안의 취약점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검토한다면, 디지털 시민 의식 정책에서 경직성의 연구적 가치를 증명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8].

      넷째, 연구의 성과들을 적용해서 디지털 시민 의식의 대안적인 개선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자율성의 특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적인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핵심 성과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 등의 디지털 시민 의식 개선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15], [18], [19].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변화와 정보 운영의 현실 그 안에서 인간의 속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중대한 요지를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 처신하기 위하여 자율성 속성에 주력하여 디지털 시민 의식의 개선 방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 디지털 시민 행동 등의 요소를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시민 의식의 방안 수립 절차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이 보전될 수 있는 정책적 우선적 적용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효과 분석에서 경직성 요인이 디지털 시민 행동 특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인하여 긴장되는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정보 운영의 변화 가운데 심리학적 요인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응당 주목받게 될 듯한 심리학적 요인이 디지털 시민 의식 강화에 병렬적으로 응용된다면, 반드시 디지털 시민 행동 개념에서 뚜렷하게 발생하는 반응이 이해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들은 경직성에 해당하는 심리적 요인이 적절한 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9], [16], [17]. 정리하면,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정책 구현 과정에 경직성을 응용하여 디지털 시민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개념에 대하여 자율성과 경직성의 상호작용 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이런 분석 결과는 자율성과 경직성이 엇갈리는 요소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연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상호작용 효과성으로 인한 두 변인들의 주요 효과가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에 끼치는 독립된 효력만을 검토하여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전략적 수정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10], [15]. 그것은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근거로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디지털 시민 의식의 전략적 수정 계획을 평가 분석할 경우, 전체효과까지 타당하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디지털 시민 의식 향상에 타당한 정책을 검토하여 진행하고자 기원한다면,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의 성과를 팽창시킬 가능성이 검증된 핵심적인 콘텐츠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 디지털 활용 능력은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과 디지털 존중감의 복합 틀로 설정된 매개적 모델을 통해 디지털 시민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조모형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구의 성과를 적용해서 제시한 구조모형의 복합 틀로 나누어서 접근한다면,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과 디지털 존중감은 각기 각각 '개인적'과 '조직적'의 영역으로 양분하여 해석할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3], [4], [11], [14], [20], [21]. 따라서, 제시한 구조모형의 매개적 모델을 통해 분석 목표에 해당하는 의미를 양분하여 디지털 시민 의식의 현실적인 운영 대안의 콘텐츠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제시한 양가적인 양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기관의 분위기에 적당한 디지털 시민 의식의 변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의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학구적인 설계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디지털 시민의식 관련 쟁점은 대다수 단일 전공의 연구자가 관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응용되는 연구적 방법은 다학제적이다. 다시 말해, 학구적인 설계 관점에서 이 연구분석은 융복합적인 검증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융복합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한 새로운 세대의 사회 과학 인재 전문화를 도모하는 학술 전략의 필요성을 제의하고자 한다. 예컨대, 심리학, 행정정치학, 경제학, 성인교육학, 예술학 분야를 포함한 이학, 의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주의 차원의 다원적 연구과정을 추진하여 전공 간에 연구 인력 협력 사항을 상세화하고, 전문적인 연구 제원의 공유 효과를 발판으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시민의식 관련 분야의 융복합적인 검증 신장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교육학의 방면에서 추론해 보면, 자율성은 디지털시민의식의 학술적인 성향에 비춰 여러 전문적인 능력을 증대할 가용성이 아주 강한 교육학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 연구 과정의 성과들은 일부 전문인력 양성 외에 디지털 시민의식 진행 제도에 중요한 교육적인 장치의 운용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율성과 함께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전문인력 양성 제도에 적절한 지식을 생성하는 것에 있어 매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다채로운 디지털 시민의식과 교육학의 관여 방안을 보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평가해 볼 때, 자율성과 경직성에 관해 검증한 연구적 특성을 이용하여 디지털시민의식의 활용 계획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화로운 디지털 시민의식의 지원정책 수립 방식에 매우 크게 활약할 가치가 다분하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시민의식 관계 부분의 저지 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과 조직 구도의 양대 구조에서 실효성을 탐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디지털 시민의식 보완 제도가 성공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직성을 접목한 조직 기반의 정책을 상세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공유하는 사회적 응집성을 조성한다면, 추후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발전의 밑거름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공감의 관계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하며, 이 연구 절차에서 연구지원자의 독특한 개별적 상황을 정밀하게 통제하지는 못했다. 이런 측면들이 연구적 한계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민 의식 관점의 연구를 심리학적 영역에 주안점을 가지면서 연구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연구 방식을 수행하는 절차에서 집단의 업무적 차원보다 지원자 관점의 주도적인 응답에 한정적이다. 다음에는 집단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다면, 더더욱 건설적인 학구적 결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현실적합성을 향상시키는 추진 설계들이 촉구되고, 지원자와 집단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연구 도식을 탐색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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